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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모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문화적

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다문화 청소년패널 조사자료 중 2기 패

널 2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PROCESS MACRO Model Number 1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부모지지는 학교생활 적응에 정(+)

적인 영향을 보였다. 둘째, 부모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나타

났다. 셋째, 부모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토대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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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parent's support on the school adapt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to school lif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were the second panel data (2020) among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data. As for the data analysis metho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and PROCESS MACRO Model Number 1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parental support showed a positive (+) effect on school life 

adaptation.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upport and school adaptation, self-esteem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 Third, it was found that cultural adaptation stress had no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upport and school adaptation.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and 

practical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school adapt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to school life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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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글로벌 교류의 확산과 국내 노동력 감소와 같은 현상

을 고려했을 때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민족, 인종, 종교 등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이 높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문화 인구의 증가는 어떠한 

문제 상황이 전개될지에 대해 그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흔히 뉴스 보도와 같은 언론을 통해서 비추어

지는 인종 차별과 종교적 갈등 등으로 인해 국외에서의 

발생한 소요 사태나 폭동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자녀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3.2%인 168,645명으로 전년 대비 5.4%p 

증가하였다[1]. 여기에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재혼을 하면

서 본국의 자녀를 초청하여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을 한 

뒤 부모와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

년의 경우를 포함한다[2]. 이들이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따라서 이들은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하여 얻

은, 전형적인 다문화가족 자녀들과는 차이가 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이란, 부모의 이주나 국제결혼으로 인해 국내

로 이주하게 된 청소년이다[3-5].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

서 생활할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다[6,7]. 특히,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또래 친구들

과의 의사소통과 수업 등 학교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나타났다[8,9]. 우리나라의 교육을 정식으로 받

는다 하더라도 언어 차이로 인한 자신감 결여, 심리·정서

적 불안으로 또래 집단과의 갈등 등을 겪으면서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어려

움을 겪는다[10].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발

달 특성상 일반 청소년들처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다. 이에 더

해 이들은 이주를 경험하면서 이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

하게 되는데[11], 이 시기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을 하지 못

하게 된다면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12,13]. 따라서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의 적응은 이들의 인격 성장과 발달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부모의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지지는 자

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바탕으

로 받는 긍정적인 자원인데, 자녀가 긴장과 스트레스에 

일탈적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개인 외적 체계의 보호 

요인으로 기능한다[14].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

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 

변인이며[15], 다문화 학령기 자녀의 성취동기를 북돋아

주는 심리자원[16]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회 관계적 지지요인[17]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

모의 지지는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데, 부모가 자녀의 교육 활동에 관여할 때 학업성취

와 인지적 발달을 이루게 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

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러한 청소년기 부모와의 상호

작용 경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한 영향을 미쳐 또래관

계 및 교사와의 관계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학교생활 적

응에도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19].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심리적 변화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기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

감의 발달이 있다[20].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발달은 유

능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20]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에 있어 긍정적인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있어 적응 수준이 높으며,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는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는 이들의 자아존중

감이 높을수록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학습의 측

면에서 적응을 잘하게 되고, 높은 학교생활 적응 수준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 간에 순환적 인과관계가 있음

을 보고했다[2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데 그중 부모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23]. Rosenberg[24]는 부모와의 관계가 원

만할수록 부모와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있고, 다수의 선행연구

[25-27]에서도 부모의 적극적 지지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특별히 중요한 요

인인데, 낯선 이국에서 적응하는 과정 중 겪는 갈등, 혼

란, 심리적 불안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정서적 위축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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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게된다[28,29]. 자아존중감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며

[30], 자신의 가치 및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토대

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자원으로서 문화충돌과 갈등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

다[31,32]. 이와 더불어 자아존중감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질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 

한편,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이주 배경으로 인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는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지각하는 새로운 사회에서의 문

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말한다

[34].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가치관

의 혼란과 또래 집단과의 갈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5-38]. 이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

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낮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 역할 갈등 및 심리적 위축이 

심할수록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

교생활은 한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며, 학교생활에서 요구되

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수행 여부가 이후 성인기에까지 영

향을 미쳐 이들의 정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중문화 배경을 가

진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조절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중도입

국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다문화 관련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

화 가정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일반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일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

어났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익숙하며, 자신의 정

체성을 한국인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중도입국 청소년

은 본국에서 태어나 본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

며, 정체성 역시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에 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

하고 정서적 지원의 핵심요소는 가족 지지 중에서도 부모

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영향 관계를 바탕

으로 하여 부모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다문화 사회구성원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

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

중감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Lucas et al.[39]은 자아존중감이 생활적응 및 삶의 

질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고, Kim[40]은 학

교생활 적응에 대한 예측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변인이 가

장 많이 밝혀진 변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또한, Park et 

al.[41]은 다문화 청소년 모두에게 자아존중감이 학교생

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Ahn et al.[42]도 

연령, 문화권에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존중

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으며, 이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

활 적응의 관계가 어느 시기에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즉, 부모의 지지

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

레스가 이 두 변인 간 관계의 강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심리적, 사회

적 문제를 보일 경우 이를 상담에서 초점을 맞추어 평가

하고 개입해야 하는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상담 실제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지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지지는 중도입국 청

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

개할 것인가? 셋째, 부모지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조절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연구가설

본 연구는 부모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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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했다<Fig. 1.>.

Fig. 1. Proposed Model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은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 부모의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할 것이다. <연

구가설 3> 부모의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조절할 것이다.

2.2 분석자료 및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에서 조사한 다문화 청소년패널(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조사자료 중 2기 패널 2차

(202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2기 패널 2

차 조사자료는 다문화 청소년 초등학교 5학년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다문화 청소년의 수가 증

가함에 따라 새롭게 구축한 자료이다. 또한, 본 조사는 확

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다문화 청

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양한 측정 항목들을 조사

하였다. 특히 2기 패널 자료부터는 국제결혼가정, 중도입

국가정, 외국인가정 등 다양한 가구유형별로 나누어 조사

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자료로 적합하다고 판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패널 2기 패널 2차 

조사(2020)에 응답한 다문화 청소년 중 중도입국 청소년 

164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3 측정 도구

2.3.1 종속변수: 학교생활 적응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은 Paik et al.[43]의 연구에

서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은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간 관련성이 높아 4문항 

그대로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75로 나타났다.

2.3.2 독립변수: 부모의 지지

독립변수인 부모지지는 Kim[44]의 부모의 교육적 지

원․ 및 기대 척도를 활용하였다. 부모지지는 총 6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간 관련성이 낮게 나타난 

1문항을 제외한 총 5문항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지지와 기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성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00로 나타났다.

2.3.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Rogenberg[24]의 자아존중

감 척도를 Paik et al.[4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일

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총 3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간 관련성이 높아 3문항 그대

로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성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36로 나타났다.

2.3.4 조절변수: 문화적응 스트레스

조절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Noh[45]와 Hong 

[46]의 연구에서 수정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은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간 관련성

이 높아 9문항 그대로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에 있어 스트레스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구성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44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중도입국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

인 학교생활 적응, 부모의 지지,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

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기 위

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인 학교

생활 적응, 부모의 지지,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의 서로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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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PROCESS MACRO 모형 4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자아존중

감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모형 1

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WIN 23.0과 Hayes[46]의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중도입국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도입국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빈도분석 결

과는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 87명

(53.0%), 여학생 77명(47.0%)으로 확인했다. 둘째, 어머

니의 연령은 30대 이하의 비율이 71명(50.6%)으로, 아버

지의 연령은 40대의 비율이 81명(49.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고졸의 비율이 73명(44.5%)으로,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이상의 비율이 62명(37.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Variable Ssection n %

Gender
boy 87 53.0

girl 77 47.0

Mother’s Age

under 30’s 83 50.6

40’s 71 43.3

higher 50’s 10 6.1

Father’s Age

under 30’s 6 3.7

40’s 81 49.4

higher 50’s 60 36.6

missing 17 10.4

Mother’s Grade

under middle school 20 12.2

high school 73 44.5

college 25 15.2

higher university 46 28.1

Father’s Grade

under middle school 14 8.5

high school 60 36.6

college 11 6.7

higher university 62 37.8

missing 17 10.4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첫째,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

응의 평균값은 3.195, 표준편차는 .486로 나타났다. 독립

변수인 부모지지의 평균값은 3.300, 표준편차는 .562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3.264, 표

준편차는 .53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인 문화

적응 스트레스의 평균값은 1.233, 표준편차는 .386로 나

타났다. 더불어, 모든 주요 변수의 왜도값과 첨도값은 

-.021∼2.821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ean S.D Skew Kurto

Y 3.195 .486 -.021 -.108

X 3.300 .562 -.370 -.475

M 3.264 .539 -.379 .630

W 1.233 .386 1.841 2.821

Y=School Adaptation, X=Parent's Support, M=Self-Esteem, 

W=Cultural Adaptation Stress

3.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첫째,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

응은 독립변수인 부모지지(r= .387, p<.01)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r= .409, p<.01)과 정(+)적인 상관을, 조절변

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r= -.367, p<.01)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부모지지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r= .529, p<.01)과 정(+)적인 상관을, 조절변

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r= -.297, p<.01)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조

절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r= -.288, p<.01)와는 부(-)

적인 상관을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s   

Variable Y X M W

Y 1

X 387** 1

M 409** .529** 1

W -.367** -.297** -.288** 1

Y=School Adaptation, X=Parent's Support, M=Self-Esteem, 

W=Cultural Adaptation Stress, *p<.05, **p<.01

3.3 가설검증

3.3.1 매개효과 검증

부모지지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

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Table 4>, <Table 5>.

분석 결과, 첫째, 부모지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B= .508, ß= .529, 

LLCI= .382, ULCI= .635). 이는 95% 신뢰구간 하한

(LLCI)값에서 상한(ULCI)값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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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둘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함께 투입되어 부모지

지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를 살

펴보면, 부모지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B= .205, ß= .237, LLCI= 

.064, ULCI= .346),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적응에 정(+)

적인 영향을 보였다(B= .255, ß= .283, LLCI= .108, 

ULCI= .402). 이는 95% 신뢰구간 하한(LLCI)값에서 상한

(ULCI)값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이다. 

셋째, 부모지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B= .335, ß= .387, LLCI= .211, 

ULCI= .459). 이는 95% 신뢰구간 하한(LLCI)값에서 상한

(ULCI)값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이다.

상기 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

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분석 결과, 부모

지지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

서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 하한(LLCI)

값에서 상한(ULCI)값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B= .130, ß= .150, Boot LLCI= 

.046, Boot ULCI= .227).

Table 4. Mediating Effect

Path B(ß) S.E
95% C.I.

LLCI ULCI

X→M .508(.529***) .064 .382 .635

X→Y .205(.237***) .072 .064 .346

M→Y .255(.283***) .075 .108 .402

X→Y .335(.387***) .063 .211 .459

Y=School Adaptation, X=Parent's Support, M=Self-Esteem, *p<.05, 

**p<.01, ***p<.001

Table 5. Bootstrapping

Path
Effect

(B)

Effect

(ß)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Total Effect .335 .387*** .063 .211 .459

Direct Effect .205 .237*** .072 .064 .346

Indirect Effect .130 .150*** .046 .046 .227

3.3.2 조절효과 검증

부모지지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Table 6>.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부모지지와 조절변수인 문화적

응 스트레스로 구성된 상호작용항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

았다(Coeff= -.208, LLCI= -.577, ULCI= .161).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LLCI), 상한(ULCI)값 기준으로 0

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이다. 

Table 6. Moderating Effect

Path Coeff S.E
95% C.I.

LLCI ULCI

X→Y .510 .230 .055 .965

W→Y .278 .571 -.849 1.405

X*W→Y -.208 .187 -.577 .161

R2-Change= .006, F= 1.239, p>.05

Y= School Adaptation, X=Parent's Support, W=Cultural Adaptation 

Stress, *p<.05, **p<.01, ***p<.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

과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

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지지는 학교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보여 부모의 지지가 높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

활에 있어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부모지지와 학교생활 적응

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지지가 높은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

활에 있어 적응을 잘하고, 자아존중감은 두 변수의 관계

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주는 결과이다. 이에 <가설 2>

는 채택되었다. 셋째, 부모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위의 연구결과에 따른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

응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부모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

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부모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

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과 상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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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 부모지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부모교육을 통하여 

합리적인 지지환경을 증진시킴으로써 중도입국 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다문화 부모들은 

한국의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

라 자녀양육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자녀

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정의 특

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상급학교 진학프로그램 등과 같은 

별도의 부모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

에 있어서 학업 및 교우관계를 통한 학교생활 적응 수준

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및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본격적으로 또래관계가 형성

되는 시기이므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및 다양성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이 진행

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

하고 소통을 돕는 교육은 물론 편견과 차별을 경감시키

고, 이들이 또래친구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상호협동 프로그램,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제도와 정책적 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의 활발한 사례공유 및 협력관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지지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

응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

모의 지지가 낮을 경우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지뿐만 아니라 자아존

중감 수준 역시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성공

적인 성취 경험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 중도입국 청

소년은 학습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하여 한국어 보충 등 학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하며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방과 후 학습지원 프

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

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

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지지를 통

해 학교생활 적응이 높아진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그러

나 다수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학교생활 적응

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밝혀져[15,40,47] 부모로부터 지

지를 받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문

화적응 스트레스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있어서 

우울과 불안, 고립감 그리고 혼란한 정체성과 같은 스트

레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48] 중요한 요인

이다. 따라서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이 논의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문화에 적

응하는 과정에 있어 겪게 되므로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2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측정도구

로 구성된 문항이 간단하고 대상선정에 있어 한계점이 발

생하였다. 따라서 측정도구를 다양화하여 이를 통한 검증

과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중에서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연구하였으나, 또래관계의 중요성은 중·고등학교 시

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연구대상을 좀 

더 확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

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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